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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지역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있다.�
서남대학교가 폐교돼 지역경제 침체가 장

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.�
학교가 폐교되면서 주변 상권이 몰락하고

있다.�
이미 상가 78곳이 문을 닫고 원룸 42곳도

사실상 폐업했다.
원룸 공실률은 80％이상을 기록하고 있다.�
택시와 버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고 도심

권 상가도 그 여파를 감수하고 있다.�
800여명에 이르던 학생은 온데간데없고

300여명의 교직원도 직장을 잃었다.�
지역사회에서는 서남대 폐교로 1000명이

넘는 공장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며 우려
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.�

서남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컸다.�
학생들이 남원지역에서 소비하는 한해 소

비액은 100억원을 육박했다.
상가와 원룸에는 학생들로 붐벼 활기가

넘쳤다.�
그러나 폐교로 인해 인근지역은 황폐해져

지역의 고심거리로 작용하고 있다.�
남원시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

전북도와 협력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
희망하고 있다.�

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통해 전북도남
원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초
석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.
남원시가 이 같은 방안을 이미 청와대와

정치권에 이를 건의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
는 없다.
시 관계자는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

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건의했다”며“다양
한 방안을 마련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
경제 침체 파장을 극복하겠다”고 말했다.

/남원=유영철기자

상가 78곳·원룸 42곳문닫아

택시·버스업계도직격탄

학생들소비액 100억원육박

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커

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
열고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.�

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라 지난 20일 이환주 남원시장이 정세균 의장에게 국립보건의료대학
설립을 촉구했다.

남원시“공공보건의료대유치할것”

주변상권에

상처남겼다

서남대학교가 지난달 28일 폐교됐
다.�사진은 지난해 여름에 걸려진
대학 깃발.


